
‘治未病者’ 謂 ‘聖A’

違華基

山東中醫藥大學

‘聖人’, ‘上工’은 고도로 수양된 醫學理論家와 臨味家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內經」 의 

작자는 반복해서 ‘治未病’의 중요성을 논증하면서, ‘治未病’을 잘하는 의사를 품격이 높은 

의사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醫學思想으로, 현재까지 衛生방면에 

있어서 주요 방침이 되어왔고, ‘據防馬主’(즉, ‘治未病’)의 방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미 

래의 衛生방면에 있어서의 주요목표는 ‘據防薦主’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진보되고 과 

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문화 바탕이 提高되고 정신 

문명의 정도가 증강되면서 추구되어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據防寫主 醫學의 관건은 中醫學

界의 以後의 교육, 과학연구, 의료실천활동에 달려있으니, 中醫學의 특색을 突出시키고 ‘治

未病’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中醫學의 풍모를 재현시킬 수 있고, 醫學의 경박한 풍조 

를 인도할 수 있다 

關鍵詞 內經 聖人 上工 治未病

‘治未病’은 『黃폼內經 • 素問 • 四氣調神大

論」의“聖人不治E病,治未病;不治E亂,治未 

亂. 此之謂也.”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歷代醫家

들이 중시해오면서, 지금은 ‘據防原則’으로 나 

열이 되어 r中醫基鍵理論」 각종 판본의 교 

재에 삽입이 되어있다. 그러나, 그 개념 • 내용 

및 웅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에 국한되어 

있고, 그 意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강조 

가 되지 않아 깊게 연구한 사람이 적고, 웅용 

방면에 있어서 부족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治

未病’의 내용이 숭화되고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니, 한 세대의 中醫를 담당한 

의사로서 심한 遺廳과 심적 괴로움을 느낀다. 

-. ‘治未病’하는 者는 

‘聖A’과 ‘上工’이 다. 

‘治未病’의 이론에 관해 『內經」 에서는 모 

두 3변 나타난다. r素問 , 四氣調神大論」 에서 

2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15-1 

는, “聖A不治E病治未病, 不治E亂治未亂, 此

之謂也, 夫病E成而팀藥之, 亂E,成而팀治之, 警

X옮浪而穿井, 騎而驚雄, 不E曉乎!”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평범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비유하 

였고, 聖人은 ‘治未病’하고 ‘治E病’하는 자는 

聖A이 아님을 돌출해 내었다. 댁lj熱」 篇에서 

는, “病雖未發, 見값色者刺之, 名日治未病”의 

내용을 제기하면서, ‘未病’의 含意를 명확히 하 

였으니, 관건은 ‘未發’에 달려있다. 이것은 이 
른바 ‘未病先防’의 立論에 근거한 것이다. 『靈

樞 · 遊順」 에서는 “上I治未病, 不治B病”이라 

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3문단의 내 
용은 말은 간단하지만 포괄적인 뭇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治未病’하는 사람은 常

J\· 凡A· 庸醫가 아니고, ‘聖A’과 ‘上I’임을 

제시하고 있다. 

‘聖A’에 대해서 『孔傳」 에서는 ‘子事無不

通謂之聖’이라 하였고, r購海」 에서는 ‘道德智

能極高的人’이라 하였고, r素問 • 上古天員

論」 에서는 “聖A者, 處天地之和, 從八風之理,

適뺨愈子世깜之間, 無惠P월之心, 行不欲離子世,

被服章,擊不欲觀子洛,外不勞形子事,內無思想

之愚, 以括1兪寫務, 以멈得寫功, 形體不敵, 精神

不散, 亦可以百數”라고 하였고, 『示從容論」

에서는 “聖A之治病, 1홉法守度, 援物比類, 化之

윷롯, 1홉及上下”라고 하였고, r짧五過論」 에 

서는 “聖人之術, 薦萬民式, 論載志意, 必有法則,

領經守數, 按1홉醫事, 鳥萬民副 ------ 故日; 聖λ‘

之治病也, 必知天地陰陽, 四時經紀, 죠藏六府, 

雖雄表훌, 刺찢많石, 毒藥所主”라고 하였으니, 

모두 서로 다른 측면에서 ‘聖A’을 타고난 재 

주를 온전히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上;[’은 『靈樞 . !JB氣藏府病形」 篇에서 “善
調R者, 不待子τt; 善調服者, 不待子色. 能參合

而行之者, 可以寫上I, 上I十全九.”라고 하였 

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모두 10변 나타난 

다 그 뜻은 모두 ‘上I’이 四該方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숙련이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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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誤該

이나 誤治가 적은 高級 의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치료 효과에 있어서 90% 以上되는 
의사임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보면, ‘聖A’과 

‘上I’은 학술의 조여|가 정밀하고 갚으면서, 高

尙한 도덕성과 수양을 갖춘 醫學理論家와 臨

1*家임을 알 수 있다. ‘聖A’과 ‘上I’은 학술상 

의 과학성과 기술상의 복잡성 및 意義의 중요 

성에 있어서 ‘治未病’을 체현해 내었고, 治未病

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다. ‘治

未病’은 현대의 고도로 정밀한 첨단이론과 기 

술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治未病’으| 內容
(-) ‘治未病’으| 搬念과 內容

‘治未病’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그 관건 

은 ‘治未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니, 특히 

‘未病’에 대한 인식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 

다. ‘未’의 含意는 매우 많은데, 이것은 ‘不(아 

니다)’, ‘沒有(아직 아니다)’와 ‘템]將(곧, 멀지않 

아)’으로 해석할 수 있다 病의 含意 또한 적지 

않은데, 廣義와 俠義의 내용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廣義의 病은 健康狀態로 나아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俠義의 病은 구체적인 흉病 

을 지칭하는데 感冒 ·題鴻·行陣·뽑量·不練 

등과 같은 것이다. 治未病의 ‘病’은 廣義와 俠

義의 뭇을 가지고 있다.; 1. 未病은 機體가 病

%의 흡害를 받지 않은 시기, 즉 健康狀態이 

다· 2. 病邱가 비록 이미 機體를 흡害하였으 

나, 아직까지 害를 받지 않은 곳이 있는 것, 

즉 外感病(由表及훌) • 內傷病(相生傳, 相행傳) 

등의 일정한 傳變規律의 구체적인 질병을 가 

지고 있는 病든 상태이다. 총괄하건대, ‘未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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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機體가 發病 혹은 {專變의 前期狀態에 處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治는 단순히 醫

廳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管理 · 整理 • 消

熾 • 핍究 동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으나, 防止

의 뭇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이상의 내 

용을 근거로 하면 ‘治未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방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 

흉病發生올 防止하는 것. 2. 흉病의 傳變을 防

止하는 것, 

(二) ‘治未病’의 原블IJ 

1. 질병발생의 방지는 中뽑學의 발병관점 

에서 근거하여야 한다; 正氣不足은 질병발생 

의 內在的인 원인이다· %氣의 〕t勝은 질병발 

생의 중요조건이다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성취하여야 한다.; 增

彈正氣.股避%氣

(1) t옵彈표氣 ‘ 中暫學 養生範廣에 속한다. 

養生은 생명을 保養하는 것이다. 생명 

의 體現은 氣, 즉 原氣이니, %氣에 대 

청해서 正氣라고 한다. 이 正氣는 機體

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생명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 

으니, %氣를 막아내고 몰아내며, 질병 

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상태로 회복시 

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질병 

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正氣를 t읍램시쳐야 한다. 正氣를 增彈

시키는 조치는 正氣에 영향을 주는 因

素(先天票敵, 後天調養)에 근거하여 提

起하여야 하니, 주된 요점은 다음과 같 

다 .. 衣, 食, 住, 行을 적당하게 하고, 良

好한 정신상태를 保持하여야 한다. 구 

체적으로 養生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 

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음식을 조절 

할 것(定時, 定量, 廣諸, 衛生), 形體를 

‘治未病者’ 寫 ‘聖人’

운동시킬 것(流水不屬, 戶樞不훌), 起居

를 規範있게 할 것(春宜夜없早起, 廣步

子底, 被髮維形, 以使志生; 夏宜夜몹A早 

/&, 無厭子 日, 使志無縣; 秋宜夜몹k早起 
與짧명嗚, 使志安寧; 쪽宜早톰~~없起, 必

待手光, 使志若~若置, 若有私意, 若E

有得), 勞速을 合理的으로 ‘할 것(久歐, 

久坐, 久視, 九行 퉁의 過勞와 過速을 

禁한다.) 둥이다. 

(2) 股避耶氣 ; r內經」 에서는 ‘%氣發病’

( r素問 • 金置쉴言論」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避其毒氣’하여야 한다. 

『靈樞 • 九宮八風」 에서 “聖人日避虛耶

之道,如避失石然,%짧能害,此之謂也” 

라고 하였으니, 그 조치는 四時를 따르 

고, 六찮을 避하는 것이다. 六잖은 廳氣

로 각각 主하는 시기가 있으니, 春風,

夏熱(暑), 長夏떻, 秋操, 쫓寒이다. 이 

四時를 따르고 六품을 避하는 것이 이 

른바 ‘虛%戰風, 避之有時’이다.; 敗食의 

淸灌을 주의하여 病이 입으로부터 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藥物로 1JB 

氣를 據防하고 몰아내는 것은 免흉機能 

을 높여주는 것이다. 生態環境을 愛護

하고, 生態zp.衛을 保護하여 야 한다 .• 環

境衛生을 維持하여 i쥔뿔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흉病뽑쫓의 防止 ; 질병이 이미 발생하 

면 각각의 질병들은 傳變規律이 있으니, 그 規

律에 따라서 傳變을 저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조기 진단과 치 료를 통한 深化의 방지 ; 

外感、흉病은 1JB氣가 表部를 경유하여 賣

部를 향하여 침해한다. “%風之至, 흉如 

風雨, 善治者治皮毛, 其次治JJJU훨, 其次

治節Hli, 其次治六府, 其次治죠藏, 治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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藏者半死半生也” ; 혹은 經을 따라서 

傳變한다. “傷寒-s 巨陽受之,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願

陰” • 혹은 衛·氣·營·血의 순서로 

傳變한다. ; 혹은 三魚의 순서로 傳變한 

다. 그러므로,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조 

기 진단·치료를 하여 病%를 皮毛·太

陽經·衛分·上魚에서 저지를 하여 깊 

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먼저 病%의 f풀鍵을 받지 않은 곳을 안 

정시켜 病位의 확산을 방지한다. ; 內傷

病도 각각의 傳變規律이 있으니, 혹은 
氣血律被을 순서로 하기도 하고, 혹은 

陰陽互根互制를 순서로 하기도 하고 

혹은 표行生웹을 순서로 하기도 하며, 

혹은 氣機氣化를 순서로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질병은 모두 局部와 

整體, 整體와 局部의 상호 영향으로 體

現되게 된다 때문에 『內經」 에서 “定

其氣血, 各守其쩡G.”이라고 제기하였고, 

『難經」 과 『金置要略」 에서 는 “見府

之病知딴傳牌, 當先實牌”의 원칙을 제 

기하였다. 그 취지는 모두 病位의 확산 

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三- ‘治未病’으| 의 의 

(-) 先進性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內經」 의 작자는 

반복해서 ‘治未病’의 중요성을 논증하면서, ‘治

未病’을 잘하는 의사를 품격이 높은 의사로 나 

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醫

學思想으로, 현재까지 衛生방면에 있어서 주요 

방침 이 되 어왔고, ‘據防寫主’(즉, ‘治未病’)의 방 

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미래의 衛生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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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주요목표는 ‘據防寫主’가 될 것이 

다. 이것은 사회가 진보되고 과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펼연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문화 바 

탕이 提高되고 정신문명의 정도가 증강되면서 

추구되어지는 문제이다. 미국의 圖克森 아리조 

나주립대학 醫學社會據測部의 副主任이자, 結
合計劃 主任으로 自然과 據防醫學작업에 종사 

하는 安得쩔 · 書爾박사는 그의 近著인 『不治

而愈」 에서 “의사의 기본직책으로 우선적인 

것은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병 

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 ------ 예방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문제이고,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은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제기하였다. 2,000년 

이 지난 오늘날, 사회 전반적으로 고도로 발달 

한 국가의 의료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일찍이 

2,000년 전에 이미 중국의 의사에 의해서 제기 

되었던 의학의 주도적인 사상이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거듭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생동감 있게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 “西方에서는 현대의학의 觀點下에 계 

속해서 질병을 야기하는 外在的인 因素를 변 

별하여 왔고, 그러한 後 對jj£治標法을 연구하 

여 왔다. 항생제의 출현은 本世紀 중엽의 대단 

한 성과의 典例라고 할 수 있다. - --- 그러나, 

이 눈부신 성취는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하여 

금 분분한 반대를 하게끔 하였다. …… 그러 
나, 얼마간의 희생을 치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료수단을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 

로 서로 믿어왔다. 그러나 東方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의학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우 

리 서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인체 

내의 抗病能力을 증강시키는 것을 탐색하여 

왔다. 때문에 인체가 어떠한 유해환경에 처해 

있어도 모두 질병이 없이 편안할 수 있는 것 

이다.” 바로 이것이 ‘正氣存內, %不可千’의 體

現이다. 

서방 의사의 책에 설려 있는 관점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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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는 것은, 절대 서 양의 것을 숭배 한다거 

나, 외국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체험을 벌렴으로써 우리나라 사람, 우 

리나라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학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형 

적인 이론은 수천 년 전의 선진적인 이론이었 

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 

에서 숭배되는 신앙이고, 서양 의학의 전문가 

도 위와 같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니, 우리 

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다시 설 

명하자면 r內經」 의 ‘治未病’사상은 진실로 

학습하고, 이론을 발굴 · 계승하며, 發揚시키고 

創新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국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론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千古의 恨을 남기는 것이다 ‘治未病’

의 사상은 『內經」 의 과학성과 계승발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 

스럽게도 우리들의 『內經」에 대한 교육과 

학습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 어 가고 있고, 『內

經」 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연 

구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주요 
문제는 우리들 中醫를 연구하는 사람들 내부 

의 『內經」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二) 科學性

‘科學’은 자연과 사회 및 사유에 관한 지식 

체계이니, 이것은 실천경험의 결정체이다. 모 

든 과학분야는 통상적으로 객관세계의 발전과 

정중의 어느 한 단계 혹은 어느 하나의 운동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中國 醫藥學은 생명 

운동형식을 연구하는 실천경험의 결정체로, 이 

것은 의학영역의 독특한 생명모순의 계열에 

대한 연구를 말미암아 구성된 것으로, 자연과 

학에 속하며 사회과학·철학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생명과학이다. 中國 醫藥學은 

생명규율 • 건강탐구 · 질병원리의 객관적인 진 

‘治未病者’ 혔 ‘聖A’

리를 제시하면서, 세계를 개조하여 인류의 건 

강·장수와 사회창조를 위한 충분한 지침이 

되고 있다. ‘治未病’은 中醫에서 오랫동안 탐구 

해온 건강과 장수규율의 실천경험의 總結이자 

理論昇華의 결정체로서, 中醫學 이론체계에 있 

어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r素問 • 刺法論」

에서는 五훨의 발생을 방지하는 원리와 방법 

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 “五훨之 

至, 皆相梁易, 無問大小, 病狀相似, 不施救擾,

如何可得不相移易者? …… 不相梁者, 正氣存

內, !}~不可千, 避其毒氣, …… X一法, 小金月

方 …… 服十함, 無훨千也.” 이 문장은 바로 
천연두 예방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中醫

學의 ‘治未病’의 科學性을 사실적으로 증명하 

는 것이다. 

비록 『內經」 의 작자가 “正氣存內, 邱不可

千”, “邱之所奏, 其氣必虛”, “%之所在, 皆寫不

足”과 “風雨寒熱不得虛, %不能獨傷A, 후然逢 

淚風暴雨而不病者, 皆無虛, 故邱不能獨傷人”등 

의 正氣가 %氣에 대항하고 病을 억제한다는 

논점을 반복해서 논술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 

히 병을 면치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 

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때문에 黃帝도 

“송聞百族之始期也, 必生子風雨寒暑, …… 奇
!Im益, 不可勝數, 原聞其故. 夫同時得病, 或病

此, 或病彼, 意者天之寫A生風乎, 何其異也?”라 

고 다시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答하기를, 

“夫天之生風者, 非以私百姓也, 其行公平正直,

犯者得之, 避者得無짧, 非求/\而A담犯之 ” 

( 『靈樞 · 五變」 )라고 하였으니, 그 답변이 매 

우 일반적이며 소박하여 과학의 깊은 이치를 

묻어 버린 듯 하다. 때문에 서방의 의사도 똑 

같은 困感感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우리들의 신체조직이 매우 정밀하 

고 치밀하지만 도리어 많은 훤히 드러나는 결 

점이 있고, 비록 다양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체는 여전히 傷害를 받아들이 

기 용이한 곳을 가지고 있다 비록, 빠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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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한 회복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 

체는 점차 쇠퇴의 길로 변화되어, 종국에는 養

휩하게 됨을 피 할 수 없는 것 이 다. 다윈 이 전 

에는 의사는 부조화를 이루는 기이하게 느껴 

지는 것에만 대처 할 뿐이었고, 작은 희망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었으니, 우리들의 신체가 高深

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神의 按排이길 희망하 

는 것이었다. 혹자는 질병이 우주의 짓꽃은 장 

난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夫天之生風者, 

非以私百姓也, 其行公平正直”) 심지어는 다윈 

이후에도 이러한 부조화가 자주 자연 선택적 

인 弱點 혹은 ff性이라고 오인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윈학에서 제기하였던 전 

혀 다른 원인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설 

명하고 있다” 2,000년 이전의 중국의학과 서 

로 비교해보면, 중국의학의 생명에 대한 인식, 

인간과 환경 관계에 대한 이해, ‘治未病’에 대 

한 강조 등은 확실히 先進的라고 할 수 있으 

니, 이것을 비과학적이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中醫學에는 ‘進化論’이나 ‘遺傳子論’은 없 

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다만 현대적 표현 방법과 달랐던 것일 

뿐이다 “다윈주의의 관점을 따라 의학을 본다 

면, 다윈주의는 질병을 神學의 돗에서 벗어나 

게 하였고, 과학적인 뭇으로 이르게 하였다. 

즉, 질병이란 隨意的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 

고, 惡에 대한 報應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질병을 과거의 담然選擇으로 歸源시키고 있 

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환경에 적용하며 

생존하는 담然遺傳인 것이다. r內經」 에는 이 

러한 唯物論的인 사상이 많이 있으니, “ r靈

樞 • 壽夫剛柔」 篇,“A之生也, 有剛有柔, 有弱有

彈, 有短有長, 有陰有陽.” 『天年」 ;“人之始生,

• 以母馬基, 以父烏植””과 같은 것이 이러 

한 사상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어떠한 견강부 

회만 점도 없다. 

“최근의 한편의 권위 있는 논문에서는 미국 

의 70% 이상의 發病率과 死t率은 가히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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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 

에서는 예방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예방 

능력의 확대는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수지가 맞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겠는가? 어떠한 국가든지 질병발생을 피 

할 수 있고, 질병에 의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 

니, 선진국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이 적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많을 뿐인 것이다 질병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일이 경제적인 의 

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의 형체 · 

정신상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돈을 주 

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건강한 사람의 

창조력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진보되면서 의료비용의 상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하였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속박하였으니, 일반사람들은 의 

료비용을 감히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 

다. 수많은 국가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보 

건비용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논쟁해 왔지만, 보건 본질의 철학적 화제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의사들은 건강이 어떤 외계의 영향을 벗 

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인석하고 있으니, -­

건강은 敢食起居가 g然規律과 부합된 결과인 

것 이다/’( r不治而愈」 ) 

(三) 持久性

員理는 온 천하에 퍼져 본보기가 되고, 科

學은 時間 · 空間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治未病’의 사상은 온 천하에 두루 퍼져 시들 

지 않는 사상이 될 것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지 않다. 

‘까好碼?’라는 간단한 한 구절의 문안 인사는 

禮鏡이기도 하지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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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다. 어떤 사람이 자나깨나 추구하던 사업 

의 생취에 실패하였거나, 혹은 부모를 잃었거 
나 친구를 잃은 후, 실의와 절망의 고통스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신체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需要

와 編求는 영원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진보되 

고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 문화가 발전하며, 

정신문명의 정도가 중강됨에 따라, 병들지 않 

고 건강한 것이 인생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 위치가 날로 앞당겨 질 것이니, ‘治未病’의 

사상은 고품격의 의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책무가 될 것아다. 

四. ‘治末病’을 향하여 

進軍하자! 

‘治未病’은 실천적인 理想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이론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 

지만, 실질적인 변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족시 

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 

이 생존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이 典妙하고 

神秘하고, 生命이 또한 典妙하고 神秘하여 드 

러내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인류는 유 

전자조합의 연구에 있어서 이미 하나의 이정 

표를 세웠다. 제22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완전 

히 파악을 하였고, 과학자들은 흥분된 눈빛으 

로 금년에 초보적으로 확정된 완전한 인류 유 

전자 배열 순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려한 완전 

한 유전자 지도는 인체의 유전자 및 이 유전 

자의 단백질 생산물의 전반적인 정보를 함유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전자 지도에 대 

한 의문과 감탄은 남아있다. 하물며, 유전자지 

도의 연구는 과학 • 윤리 • 정책적으로 엇갈리 

‘治未病者’ 寫 ‘聖人’

는 면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의 유전자 

조합에 대한 연구는 장차 의료과학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잠복시킬 것이다. 인류의 유전자조합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사회는 유전 

자 검사 • 약물의 유전자조합 연구 • 유전치료 

등의 3代 應用 영역에 있어서 그 전망이 양호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곤경에 당변하게 될 것 

이다 『不治而愈」 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락이 있으니,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醫가 사용하는 藥物은 耐性을 만들지 않으 

니, 中藥은 세균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세균 

의 進化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기 때문 

이다. 中藥은 면역계통 세포의 活性과 效能을 

높이고, 환자의 각종 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지, 세균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내용 

은 많은 中醫藥 전문가들이 아직 까지 이해하 

지 못하고 있는 中藥 治病의 원리, 즉 세균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의 전체적인 면을 

조화시 켜 正氣의 뻐氣를 몰아내는 능력 • 抗病

能力 · 快復能力을 증강시키는 것임을 설명하 

고 있다. 西方의 학자가 이미 中藥은 인체 면 

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면역계통 세포의 활성과 

효능을 높이는 것이지, 세균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어째서 ‘治未病’의 사 

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가? 이 ‘治未病’의 사상은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인데, 우리가 발굴해 내지 않는다면 누가 

발굴해 줄 것인가? 우리가 계승하지 않는다면 

누가 계승해 줄 것인가? 우리가 發揚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發揚해 줄 것인가? 수년전 일 

본인들이 큰소리 치기를, “十年後면 중국사람 

들이 일본어l서 中醫를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주장은 中醫界에 큰 반향을 일으 

켰다. …--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기존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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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굴 · 계승 · 發揚의 成就物이 많이 부족하 

여,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마음 傷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갈수록 더욱 걱정이 

될 뿐이다. 

이상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中醫學界에 지 

금 이후의 교육과 학습 • 연구 · 의료실천의 과 

정 속에서 中醫學의 특색을 돌출해 내고 ‘治未

病’의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을 건의해 본다. 

中醫學理論의 지도아래 中醫學의 ‘治未病’의 

특색을 충분히 發揚한다면 中醫學의 품격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고, 醫學의 경박한 풍조를 

다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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